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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성명] 학생인권 짓밟은 경남도의회를 규탄한다.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하라!
 
 경기, 광주, 서울, 전북에 이어 경남에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될 기회가 왔다. 경남의 청소년인권활동가들이 그간 청소년
인권을 꾸준히 알리고 주장해 온 결과다. 경남의 청소년들은 학생인권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법적 테두리조차 없는 상
황에서도 학교 내외에서 인권 침해에 맞서 열심히 싸워왔다. 그러나 경남도의회는 어제, 임시회가 열린지 이틀 만에 학
생인권조례를 부결시켰다. 청소년들의 그간의 노력을 배신한 처사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반대 의견을 낸 교육상임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규석(진주1) 의원, 자유한국당 이병희(밀양1) 의원은 이 조례안이 학
교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청소년의 목소리를 듣지 않은 이는 오히려 도의회 의원들이다. 청
소년들은 그간 수많은 집회, 성명, 기자회견 등을 통해 학생인권 보장의 필요성을 외쳐왔다. 이들은 실제로 학교에서 체
벌, 성희롱, 소지품 압수, 학생회 탄압 등을 겪어온 이들이며 그렇기 때문에 학교 안에서 차별과 폭력이 없어져야 한다
고 주장했다. 청소년의 인권은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목적에 의해서도 침해되어서는 안 되며 학교라는 공간의 특성은
인권 침해를 정당화할 수 없기 때문이다. 
 
 처음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지 10년 가까이 흘렀다. 경남도의회는 10여 년 전과 같은 반대 의견에 휘둘리지 말아야
한다. 학생인권이 교권을 침해한다는 프레임은 잘못 되었으며 학생 인권을 보장하는 것이 더 나은 교육 현장을 만드는
일이다. 이에 대한 책임은 학교와 교육청, 지역 의회를 포함한 모든 시민에게 있다. 경남 도의회는 남은 임시회 회기(24
일)까지 책임지고 경남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라. 학생인권을 짓밟는 행위를 멈추고 정치의 책무를 다할 것을 촉구한
다. 아수나로 진주지부와 창원지부의 활동가들은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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